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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트 레이크 (Salt Lake)시의 비행장에 도착하여 짐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한 개의 사진이 네 눈을 끌었습니다. 미소를 짓는 한 할머니가 졸업 복을 입고 둘둘 마른 종업장을 손에 들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제 눈을 끈 것은 그 사진이 아니었고 그 밑에 “역사적으로 가장 나이 많은 대학 졸업자ㅡ Nola Ochs, 95세”라는 사진 제목이었습니다. 아직도 정정하게 보이는 95세의 할머니가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메세지가 저에게 감동을 주었기에 놀라 오취 (Nola Ochs)여사에 대하여 좀 더 조사를 해봤습니다.


오취여사가 대학교를 졸업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녀가 2007년에 졸업을 한 학교는 캔사스주의 헤이즈 (Hays)시에 있는 포트 헤이즈 주립대학교인데 그 학교는 정규대학교입니다. 학생 수 9,500명의 이 학교의 2007년의 졸업식에서 당시 95세의 놀라 오취 여사는 역사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고 영광스럽게 졸업을 한 것입니다. 그녀와 함께 단상에서 졸업장을 총장으로부터 받은 또 한 사람의 졸업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21세인 알렉산드리아 오취 (Alexandria Ochs)이였습니다.알렉산드리아는 놀라의 손녀이었습니다.
1930년에 이 학교가 사범대학이었을 때 입학을 한 적이 있었지만, 결혼을 하고 가사를 돌보느라고 학업을 중단했었습니다. 입한 한지 77년 만에 학사모를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남편과 사별을 한 후 재입학을 한 지 30년 만에 학사학위에 충분한 학점을 땄습니다. 그녀의 성취욕과 끈질긴 인내심은 만인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95세에 학사학위를 얻은 오취여사는 언론의 주목을 받아 유명인이 되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과정을 많이 거쳐야 하는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강의도 듣고 질의응답에 참여를 할 뿐만 아니라 지정 받은 연구 보고서를 컴퓨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취 여사는 컴퓨터로 젊은 학생들과 다름 없이 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그녀의 성적은 3.7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놀라운 성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이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나이를 의식하지 않는 지가 수년 되었었다고 했습니다. 생일을 축하해주려는 사람들에게 내가 몇살인지 말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졸업했으니 뭐를 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취직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직장을 찾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유람선 여행을 하는 회사 즉 크루즈 회사에 취직을 지망하겠다.”고 말하면서 그리하여 자기는 직장생활도 하고 전 세계를 다니겠다는 포부를 말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크르즈 회사에 취직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신 95세의 할머니가 일하는 크르주를 이용하여 유람하고 싶은 관광객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크르즈 회사의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당장 그녀를 채용할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배우고 또 직장에서 일하겠다는 오취 여사가 대단한 모범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포트 헤이즈 주립대학은 오취여사를 채용할 의사를 비친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학구욕이 모자란 젊은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사명을 부여하고 싶다는 뜻을 학교측은  밝혔고 그녀는 그런 일도 해볼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고 합니다. 대한 민국이나 미국의 동포 사회에서도 이런 분을 초청해서 강연을 들어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95세의 할머니도 대학을 졸업하는 데 새파랗게 젊은 청소년들이 학구열이 모자라다면 그들은 큰 자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도 사약을 마시기 직전까지 책을 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80을 넘긴 사람이지만 배우는 데에는 갈증을 느낍니다. 지금은 중국어를 배우고 있지만 동시에 컴퓨터가 제공하는 각종 기술을 익히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주중 5일 동안 대학원 학생들을 가르치자니 강의 준비와 숙제 검토와 채점 때문에 제가 배우고 싶은 분야에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배운 모든 지식을 갖고 저 세상으로 간다고 믿고 마지막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열심히 배울 작정입니다.  끝


